
건강한 작은 모임 

 

코비드 사태로 바뀐 일상들이 많습니다.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, 거리두기가 자연스러

워졌습니다. 가족끼리도 잘 하지 않던 화상미팅을 밥먹듯 합니다. 목회자의 유니폼이었던 

양복 대신 이제 청바지와 셔츠, 운동화를 착용합니다. 물론 대면 심방과 예배인도, 공식적

인 회의에는 양복을 입습니다. 얼마 전 총회임원들과 줌미팅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

휴식 중에 한 회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더군요. 위에는 양복, 

밑에는 반바지.. 상상이 가세요? 과거에는 카메라와 영상 앞에서 많이 어색했는데, 이제 

조금 어색합니다. 옛일상을 밀어내고 새일상이 자리를 잡습니다.  

 

이와중에 현장 및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가지면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구역예배 및 친교

입니다. 현재 헤브론교회는 일반 21개 구역, 안디옥 5구역 총 2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

있습니다. 한달에 한번 예배와 친교로 모이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

다.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“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교회가 작게 자

라는데 있다”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반면 우리교회는 구역을 통해 주일 친교를 담당

하거나 교회 행사에 조력하다보니 한 구역의 크기가 꽤 큰 편입니다. 사실 크기와 인원수

보다는 얼마나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관건이 되겠지요.  

 

이에 당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를 생각하며 새로운 구역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몇 

가지 외적 변화가 생길텐데, 소그룹과 리더가 더 많아질 것이고 명칭이 달라질 것입니다. 

한달에 최소 두 번 이상 만나고, 그 이상의 섬김과 교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. 무엇보다 

리더가 많이 필요합니다. 일단 리더의 자격은 서리집사 이상의 청지기이며, 남녀구별이 없

습니다. 성경박사가 아니어도, 요리를 잘하는 큰 손이 아니어도, 청산유수 말주변이 좋아

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소그룹에서 성경적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돕는 섬김의 마음이 있

는 리더이면 됩니다. 우리 모두 건강한 작은 모임이 필요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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